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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을 통해 본 대학생의 전통적 자녀관

Korean Students'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in Family

-by asking the agreement on the proverbs-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통적 자녀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지역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

통적 자녀관에 관한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가족주의 자녀관에 관한 찬성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전통적 자녀관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

생이 딸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

들이 남아선호의식이 더 적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주의 자녀관에 약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조부모

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할수록 남아선호의식이 적고 딸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선호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양

육책임기간은 딸에 대한 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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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가치관의 재정립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출산력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의 복

합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국민소득, 도시화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양육비용 등

의 경제학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가치관, 직업관, 양성평등의식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던 자녀관에 대한 연구들이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녀관이란 가족가치관

의 한 영역으로서, 자녀에 관한 전반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또한 구조의 변화, 기능의 

약화, 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역할 태도의 변화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으로 가족가치관 및 자녀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은 효

를 근본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치관, 가장권의 계승과 관련된 혈연중심의 가치관, 남성우위의 

성별차등의 가치관, 수직적 가족관계의 확립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비해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사회 환경의 조건에서 사회화된 기성세대와는 대립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적 가치관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집합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

치관으로, 그리고 인간주의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자녀관의 변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원인을 제

공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자녀관은 변화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상당히 민주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남아를 통한 가계계승이라는 부계가족제도의 전통적 가치관과 남

아선호의식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양육이나 교육의 면에서는 아들과 딸 

간의 구분이 많이 사라졌으며 자녀수에 있어서도 이상적으로는 자녀가 많은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희망 자녀수나 실제 출산 자녀수는 그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몇 명이 적당

한가, 아들은 꼭 있어야 하는가, 자녀는 누가 어떻게 키우고 어떤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부모-자녀관계는 어떠해야하는가 등이 일반적으로 자녀관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잠재적 출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주

의 자녀관, 남아선호의식,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 등의 전통적 자녀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전통적 자녀관이 미래의 출산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생애주기로 볼 때 아직은 자녀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지 못한 시기이

므로 은유적 접근의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랫동안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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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해온 속담들은 우리의 내면적 가치를 표면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

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속담의 비유적 속성은 그 시대의 전통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으

며, 그러한 속담의 사용을 통해 우리는 은연중에 자신의 내면적 가치관을 표출하기 때문이

다.

속담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일상체험에서 얻은 세속적인 생활의 지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속담은 한 사회의 공유된 가치와 신

념, 전통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지식을 반영한다(김종

택, 1994). 속담은 간결한 형식의 일상적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

문에 예로부터 일상 대화에도 자주 쓰여 왔다(최창렬, 2002). 그리하여 젊은 세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

린 시절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속담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교육해 왔기 때문에 속담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의 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

다(교육부, 1999). 그동안의 속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인지적 능력에 관한 연

구(Douglas & Peel, 1979; Gibbs & Beitel, 1995; Nippold, Martin, & Erskine, 1988)들이 많

았으나  요즘은 아동에 대한 이미지나 아동양육 속담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속담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문헌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의 발달(조복

희‧이주연, 2007; 조복희‧이주연‧강기숙, 2007; 김혜정, 2007; 오소정, 2001; 최하나, 2006), 자

녀관과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속담에 관한 인식연구(조복희‧이진숙, 1998; 조복희 외, 

1998)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의식 속에 전통적 자녀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대비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들의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과 전통적 자녀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가족주의 자녀관과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의식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상적 자   

             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선행연구 고찰

우리 사회의 전통적 자녀관은 오랜 세월동안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되어왔다. 이효

재(1990)는 전통적 자녀의 가치를 영생의 욕구, 혈통계승, 생활보장책,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개인의 인격완성에 두었다. 자녀가 있어야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가족주의 가치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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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들을 선호하고 딸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된다. 전통적 자녀관은 아들을 

선호하고 부부생활보다 자녀양육이 우선시되며 자녀는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고, 현대적 자녀관은 아들과 딸을 평등하게 보며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우선시되고 자녀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민주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가치지향을 의미

한다(조미숙, 1999).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상당히 변화해서 

부자중심가족에서 부부중심가족으로 변하고 부모자녀관계는 민주적으로 변화하였다. 자녀의 

의미를 전통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서나 노후부양을 위한 수단에 

두기 보다는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자녀 자체가 주는 심리적 만족감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

게 된 것이다.

  1) 남아선호와 부정적 딸 가치관

부계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전통적 남아선호의식의 변화는 양육이나 교육 등에서 아들과 

딸 간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박인덕, 1979). 그 결과 90

년대 우리나라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남아선호의식에서 상당히 벗어나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

게 되었다(김성은, 1994; 양명숙, 1996; 홍금자, 1990).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형제자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으며 남아선호의식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성한기, 1997; 송영석, 1993). 김승권․최민자․이연주․박정한․선우

덕․조성현․곽혜경․조애저․김유경․강옥희(2003)의 연구에서도 12-39세의 미혼남녀 4,043

명 중에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그쳤으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

다는 낫다.’는 응답도 37.0%에 달하여 45.0%가 꼭 있어야 하거나 있는 편이 낫다고 응답하였

으며,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이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가부장제 국가 중 하나로 꼽

히던 한국에서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뉴욕타임스, 

2007. 12. 23). 여아 1인당 남아의 비율이 116.5명에서 2006년 107.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말 민주화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성취업기회의 확대, 태아 

성별검사의 금지는 물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식의 캠페인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권용은(2003)에 의하면 아들에 대한 선호는 1973년 70.6%, 2002년 24.1%

로 낮아진 반면에 딸에 대한 선호는 1973년 5.9%에서 2002년 22.2%로 증가하였다.

 2)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

남아선호의식과 함께 자녀양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 자녀관

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전통가족에서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조복희․이진숙, 

1998a).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전통사회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

으나, 전통적 자녀관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의 즐거움보다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 강조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설영숙(1977)은 자녀의 가치란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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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심리․경제․사회적 만족과 부담을 의미하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만족과 부담

의 균형수준이 출산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족주의 가치

관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만족의 심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녀의 긍정적 가

치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

는 관념적 어려움에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해져 부모들이 실제로 느끼는 자녀양육

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는 반면 자녀의 긍정적 가치는 축소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3) 가족주의 자녀관

유교를 기본 사상으로 하는 가족주의가치관은 지배종교의 혼란과 식민지화, 광복, 전쟁 등

의 전통적 지배체제의 몰락과 산업화를 거쳐 현대적 가족주의로 변화를 거듭하여 개인에게 

내면화 되어 우리사회의 중심원리로 자리잡아왔다(신수진, 1998).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가족 성원을 돌보고 양육․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해왔다. 그러

나 오늘날 서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가족주의 가치관

의 세력이 나날이 쇠퇴하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란 가족구성원 개인보다 가족집단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가족주의 가치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이기 이전에 가족의 일원임이 요구되고, 

따라서 자녀 또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된다. 가족주

의 가치관은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 간의 사회경

제적 유대의식을 영속적인 개념으로 가진 특정한 행동양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부계가문의 영속화는 가계의 지속을 통해 유지되는 전통 사회에서 가계 유지와 조상숭배

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가문의식, 가계계승, 가문의 발전, 자녀의 의미, 제사, 입양으

로 구성되어 있다(옥선화, 1989). 따라서 가족주의 자녀관이란 ‘부계가문의 영속화를 목적으

로 하는 자녀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옥선화(1989)는 연구대상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찬반 중립적 입장보다는 약간 

찬성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수현(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은 보통을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의 경향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한편 신수진(1998)의 연구결

과는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의 인식 정도에 따라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문화가 사회문화로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사회질서가 ‘가족 

중심적’이라면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가 가족에 의해 매개되는 정도가 커진다고 주장하였

다.

가족주의 자녀관을 엿볼 수 있는 한남제(1985)의 연구결과는 노후에 의존하기 위해서 자녀

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적어지고 있으나 자녀가 있어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

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

다는 견해와 자녀를 통한 가계계승의 중요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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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2003)의 보고서에는 자녀가 필요한 이유를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나 ‘노후부양을 

위해서’라 답한 사례는 5.8%에 불과하였으며, 고경애(2006)의 연구에서도 5.1%,가 ‘노후의 경

제적 부양’에, 2.1%가 ‘가계 계승’에 자녀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 더욱이 김승권 등(2003)의 

연구에서는 아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사례는 25.9%에 

불과하였으며, 아들의 부양을 받아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또는 경제

적 도움을 받기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4) 전통적 자녀관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의 관련성

자녀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대체로 성별, 종

교, 아버지학력, 모 직업, 형제자매 수에 따라 자녀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윤미

라, 2006), 여성이 남성보다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여성개발

원, 1991).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양명숙, 1996; 조미숙․오선주, 1999),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영미

(200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전통적 자녀관에 더 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김승권 등

(2003)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아들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

아선호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도 있었다(옥선화, 1989). 한편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

은 성별과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주의 가치

관이 더 강하며, 불교신자가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보다 더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수현, 2003).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가족역사를 제공하는 역사가의 역할과 생활의 

기초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는 훈육자의 역할을 하며(서동인, 1996),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그들 간의 동거여부와 접촉빈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현주, 2006). 따라서 조부모

와의 동거경험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을 통해 전통적 자녀관을 전수받을 기회를 제공한

다고 볼 수 있다. 주영미(2002)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지위가 낮을수

록, 도시지역에서는 확대가족인 집단이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청소년이 조부모세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복희․안

선희․이영환․이진숙(1998b)의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에 따라 부부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전통적 자녀관과 가족주의 자녀관의 관계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 자녀관이란 부계가문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녀관을 의미한

다. 부계가문의 영속화는 필연적으로 남아선호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가족주의 자녀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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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히 아들은 가문의 대를 잇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임무가 주어지며, 따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는 부모나 문중의 의견을 묻고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전통적 자녀관의 하위요인으로 선정한 남아선호의식은 가족주의 자

녀관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는 반대로 가족주의 자녀관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의식을 경감시켜줄 가능성이 있다. 설영숙(1977)은 부

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만족과 부담의 균형수준이 출산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

대하는 부담감에 비해 기대하는 만족감이 크면 자녀를 더 갖기 원할 것이며, 부담감이 만족

감보다 크면 덜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6)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 자녀수 및 자녀양육 책임기간

과거에는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녀출산으로 이어졌으며, 자녀

는 가족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출산력에 대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박수현(2003)은 우리나라 대학생들

이 가족의 자녀출산기능과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 충원의 기능에 대하여 요구도는 낮게 평가

하고 수행도는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여 앞으로 출산율이 더욱 더 낮아지리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김승권 등(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8-39세의 미혼남녀 4,043명 중 37.4%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 73.7%, 2000년 58.1%에 비해 더 낮은 수치로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립적인 응답까지 포함하여 보면, 본 연구대상

과 유사한 연령대만을 살펴볼 때 18-19세의 30.9%, 20-24세의 40.7%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각 각 76.2%와 

80.1%가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보경(2005)

의 연구에서는 88.1%가 고경애(2006)의 연구에서는 82.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점차 감소추

세에 있으나, 그래도 아직은 결혼하면 자녀를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면 젊은 미혼남녀의 70-80%가 결혼 후 자녀를 낳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 미혼남녀들이 상당 비율 존재한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자녀수는 실제로 결혼 후 출산하게 되는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 2000

년 기혼여성의 이상적 자녀수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상자

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2003). 송영석(1993)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1970년

대 초기까지만 해도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여겼으나,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1970년대 후반부터는 2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까지 지

속되었으나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고령층 집단에서 다시 3명 또는 그 이상도 좋다는 대

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의 분석결과이다. 김승권 등(2003)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15-44세 기혼부인의 이상 자녀수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1명 수준에서 0.1명 

92



내외의 증감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18-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승권 등(2003)의 연

구에서도 평균 이상 자녀수가 2.16명으로 나타났다. 이상 자녀수에 대하여 전체의 71.1%가 2

명이라 응답하였으며, 17.5%가 3명이라 응답하였으며, 0명이라 응답한 비율은 0.1%뿐이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보경(2005)의 연구에서는 평균 1.58명으로 41.0%가 2명, 37.5%

가 1명이라 응답하였고 0명도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경애(2006)의 연구에서는 

평균 2.21명으로 59.2%가 2명, 21.9%가 3명이라 응답하였고 4.8%가 0명이라 답하였다. 

  그러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와 실제로 희망하는 자녀수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송영석(1993)은 희망자녀수는 1965년에 3.9명이었던 것이 1976년에는 2.77명, 1985년에는 2.00

명, 1993년에는 1.91명으로 점차 소자녀 가치관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김승권 등(2003)의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평균희망자녀수가 2.08명으로 나타나 이상 자녀수

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상자녀수와 희망자녀수는 보통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과거에는 이상적 자녀수 보다 희망 자녀수가 

많았던 데 비해 오늘날에는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

지 사정 상 희망하는 자녀수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에 투자되는 물리적 심리적 비용과 함께 자녀양육 책임기간은 양육부

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영향을 준다. 김승권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교육, 정서적 발달, 경제

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녀의 성장정도에 따라 부모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18-19세와 20-24세 응답자의 46.5.7%와 41.7%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

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고졸까지’는 20.4%와 22.6%, ‘취업까지’는 11.7%와 13.21%, 

‘결혼까지’는 11.23%와 12.3%를 차지하였으며,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9.1%

와 8.8%에 이르렀다.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자녀의 성인기 이후까지로 인지하고 있을 경우 

부모가 느끼는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

신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고졸까지’가 32.2%, ‘대졸까지’가 31.6%로 비슷한 수

준인데 반해, 자신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대졸까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고졸까지’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까지’나 ‘결혼까지’의 비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대졸까지’나 ‘취업까지’의 비율이 높고, 여자는 남자

보다 ‘고졸까지’나 ‘결혼까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자녀

관으로서의 남아선호의식은 상당히 감소하였고 딸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였으며 실제 출산

율에서도 남아의 비율이 정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예로부터 인식

되어 왔으나 과거에는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긍정적 자녀의 가치가 있었던 반면 오늘날에

는 자녀의 긍정적 가치가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가족

주의 자녀관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쇠퇴하였다. 그러나 가족주의 가치관의 순기능적 측면과 

가족의 매개적 기능에 대한 재해석 및 그에 따른 대안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주의 자

녀관에 새로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성별이나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자녀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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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 미혼남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과거에는 이상적이라

고 생각하는 자녀수에 비해 희망하는 자녀수가 더 많았던 반면, 오늘날에는 이상적인 자녀수

보다 희망하는 자녀수가 더 적다. 여섯째, 자신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책임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가족주의 자녀관의 붕괴가 

남아선호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자녀관의 쇠퇴로 이어지고 이를 대체할 자녀관의 부

재가 자녀의 필요성이나 이상자녀수를 감소시키며, 이와 더불어 자녀양육은 어려움이 따른다

는 부정적 자녀가치관과 양육책임기간의 확대가 출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추론할 수 있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속담을 통해서 대학생의 자녀관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대학교 2곳을 선정하여 재학

생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학년별로 1학년생이 40

명, 2학년생 67명, 3학년 120명, 4학년이 73명이었으며, 남학생이 134명(44.7%), 여학생이 166

명(55.3%)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6년 10월-11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간단한 조사목적과 지침을 안내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고, 2주 후에 회수하였다. 

2. 측정도구

질문지에는 전통적 자녀관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찬반 정도를 묻는 문항들과 함께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양육의 책임기

간 등의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전통적 자녀관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복희․이진

숙(1998a)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 중에서 연구결과에 제시된 인식도와 

동의정도를 토대로 문항을 부분 발췌하여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남아선호사상 4개 

문항, 부정적 딸 가치관 9개 문항, 자녀양육의 어려움 7개 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속담의 동의정도는 그 속담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매우 부동의’, ‘부동의’, 

‘잘 모름’, ‘동의’, ‘매우 동의’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관한 질

문은 옥선화(1989)의 연구에서 발췌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찬반미정’, ‘악간 반대’, ‘매우반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구대상 대학

생들은 그들의 학년, 성별, 가족관계, 출생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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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인별 문항내용

변     인 문    항    내    용

전통적 

자녀관

남아선호

아들은 내 조상 묘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

아들은 장가를 가면 반 남이 되고, 딸은 시집을 가면 온 남이 된다.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

아들네 집에 가서는 밥 먹고 딸네 집에 가서 물 마신다.

부정적

딸 가치관

딸은 두 번 서운하다.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

맏딸은 살림 밑천이다.

딸 다섯 치운 집에는 도둑도 안 들어간다.

외손자는 업고 친손자는 걸린다.

며느리는 데리고 살아도 딸은 데리고 못산다.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

영감 밥은 누워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는다.

시집간 딸년치고 도둑 아닌 년 없다.

자녀양육

의 어려움

무자식이 상팔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자식 없는 사람은 울지 않아도 자식 있는 사람은 운다.

자식 많은 어미 허리 펼 날 없다.

자식은 애물이라

자식 겉 낳지 속은 못 낳는다.

부모는 문서 없는 종이다. 

가족주의 자녀관

자식을 낳는 중요한 이유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자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부모와 의논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가족 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불행이다.

조상의 제사를 4대조까지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다. 

들에 대해서도 응답하였다.

전통적 자녀관과 가족주의 자녀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그리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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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의식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자녀관에 대하여 동의하

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동의정도는 평균 2.40(SD=.77)으로 

‘부동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평균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2.83(SD=.77), 부정

적 딸 가치관이 2.46(SD=.46), 남아선호가 1.92(SD=.61)로, 부정적 딸 가치관과 남아선호를 반영

하는 속담에 대해서는 ‘부동의’에 가깝지만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해서는 ‘잘 

모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딸 가치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

사는 남아선호사상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보다 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수의 

범위를 살펴보면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평균값의 표준편차가 .77이고 최고치가 4.71로 

‘동의’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 가치관의 경우 최소치가 

1.33으로 ‘매우 부동의’에 해당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선호의식은 많

이 사라졌지만 딸에 대한 긍정적 가치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동의 정도   

                                                      (N=300)

 범위 M SD

남아선호 1.00-3.75 1.92 .61

부정적 딸 가치관 1.33-3.78 2.46 .46

자녀양육의 어려움 1.00-4.71 2.83 .77

전    체 1.19-3.46 2.40 .77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전통적인 자녀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

정적 딸 가치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2, p<.05). 즉, 여학생(M=2.41, 

SD=.44)이 남학생(M=2.51, SD=.49)보다 부정적인 딸 가치관이 반영된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남아선호사상을 반영하는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1.87(SD=.54)인에 비해 딸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는 2.41(SD=.44)

로 나타나 남아선호보다 부동의 의사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딸

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나, 남아선호에 대한 반대에 비해 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부여

는 아직 부족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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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

   (N=300)

성별(N) M(SD) t

남아선호사상
남(134) 2.00(.69)

1.28
여(166) 1.87(.54)

부정적 딸 가치관
남(134) 2.51(.49)

 2.02*

여(166) 2.41(.44)

자녀양육의 어려움
남(134) 2.85(.84)

 .42
여(166) 2.81(.71)

전    체
남(134) 2.44(.55)

1.38
여(166) 2.36(.42)

 
* p<.05

다음으로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전통적 자녀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에 차이

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선호(t=2.62)와 

자녀양육의 어려움(t=-2.1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조부모와 동거경

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를 반영하는 속담에 더 동의하지 않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없

는 학생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에 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

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의식이 적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

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

   (N=300)

동거경험여부(N) M(SD) t

남아선호
없다(161) 2.00(.65)

 2.61*

있다(139) 1.82(.55)

부정적 딸 가치관

없다(161) 2.44(.44)

-.94
있다(139) 2.48(.49)

자녀양육의 어려움
없다(161) 2.74(.75)

-2.16*

있다(139) 2.93(.78)

전     체
없다(161) 2.38(.46)

-.34
있다(139) 2.41(.5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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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가족주의 자녀관에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49(SD=.72)로 나타나 ‘약간 반대’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M=2.14, SD=.70)이 남학생(M=2.38, SD=.84)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69, p<.01),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M=2.39, SD=.74)이 없는 학생들

(M=2.39, SD=.74)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67, p<.001). 이는 자녀에 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어느 정도 사라져 가고 있으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아직 가족주의 자녀관으로부

터 덜 벗어났으며,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족주의 자녀관을 덜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5>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의 차이

 (N=298)

구  분(N) M (SD) t

성별

남(172) 2.38(.84)

   2.69**

여(126) 2.14(.70)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없다(161) 2.39(.74)

   3.67
***

있다(139) 2.07(.77)

전   체     (298) 2.49(.72)

** p<.01, *** p<.001
 
 

                          

                                            

3. 가족주의 자녀관과 전통적 자녀관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 자녀관을 반영한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은 부정적 딸 가치관(r=.31, p<.05) 및 남아선호사상(r=.54,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할수록 남아선호와 

부정적 딸 가치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주의 자

녀관이 적을수록 남아선호의식이 적고 딸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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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족주의 자녀관과 전통적 자녀관의 관계

   (N=300)

가족주의

자녀관
남아선호

부정적 

딸 가치관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족주의 자녀관

남아선호  .54
*

부정적 딸 가치관  .31
*

.56
*

자녀양육의 어려움 .06 .32* .43*

*  p<.05

4. 전통적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자녀의 필요성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

여 57.3%(172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42%(126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집단

의 전통적 자녀관을 반영하고 있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부정적 딸 가치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남아선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t=2.81, p<.01). 즉, 자

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M=1.80, SD=.68)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집단(M=2.0, SD=.55)보다 남아선호를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남아선호의식이 낮지만 자녀의 필요성에 긍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에게 남아선호의식이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두 집단의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찬반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t=7.07, p<.001). 즉,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

(M=1.89, SD=.70)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M=2.49, SD=.72)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하지만 자

녀의 필요성에 긍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에게 가족주의 자녀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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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녀의 필요성의 인식여부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과 가족주의 자녀관

 (N=298)

자녀의 필요성(N) M SD t

전통적 

자녀관

남아선호사상
예    (172) 2.0 .55

 2.81
*

아니오(126) 1.80 .68

부정적 딸 가치관
예    (172) 2.49 .48

1.44
아니오(126) 2.41 .45

자녀양육의 어려움
예    (172) 2.80 .71

-.76
아니오(126) 2.86 .84

전   체
예    (172) 2.43 .46

1.25
아니오(126) 2.36 .52

   가족주의 자녀관
예    (172) 2.49 .72

 7.07
**

아니오(126) 1.89 .70

* p<.01, ** p<.001

5. 전통적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이상 자녀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6명으로 나타났다. 70.6%가 1-2명이 이상적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2%가 3명 이상, 5%가 0명이라 응답하였다. 이상자녀수가 전통적인 자

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자녀수는 양육의 어려움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6, p<.01). 즉,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에 동의하지 않을

수록 이상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 자녀수

는 가족주의 자녀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5, p<.01). 즉, 가족주의 자녀

관이 강할수록 이상적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

적 의식이 높고 가족주의 자녀관이 적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전통적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자녀양육 책임기간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양육의 책임기간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가 163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졸업’이 73명(24.3%), ‘결혼할 때까지’가 42명(14.0%), 

‘취업할 때까지’가 22명(7.3%)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이상이 대학졸업까지는 부모가 책

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21.3%는 대학졸업이후에도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양육 책임기간이 전통적인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자녀양육 책임기간은 부정적인 딸 가치관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3, 

p<.001). 이는 자녀양육의 책임기간을 더 길게 생각할수록 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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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주의 자녀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9참조>. 

<표 8> 
이상자녀수 및 양육책임기간과 전통적 자녀관의 관계

 (N=300)

남아

선호사상

부정적

딸가치관

양육의 

어려움

이상

자녀수

양육 

책임기간

   남아선호사상

   부정적 딸 가치관     .56
**

   양육의 어려움     .32
**

    .43
**

   이상 자녀수   .05  -.01  -.16
*

   양육 책임기간  -.02   -.13
*

-.08 .04

 * p<.01, ** p<.001

<표 9> 
이상자녀수 및 자녀양육 책임기간과 가족주의 자녀관의 관계

 (N=300)

가족주의

자녀관

이상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

   가족주의 자녀관

   이상 자녀수    .15
*

   양육 책임기간  -.02 .04

 * p<.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저출산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미래의 출

산력을 좌우하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전통적 자녀관이 얼마나 남아있으며, 전통적 자녀관이 

미래 출산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 자녀수 및 자녀양육의 책임기간

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남아선호와 부정적 딸 가치관 및 양육의 어려움을 반

영하는 속담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남

아선호의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성은, 

1994; 양명숙, 1996; 홍금자, 1990). 그러나 남아선호의식은 많이 사라졌지만 딸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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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아선호에 대한 의식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과는 일

치하지 않는 결과이며(김승권 등, 2003; 양명숙, 1996; 조미숙․오선주, 1999; 주영미, 2002), 

여자보다 남자가 남아선호의식이 낮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옥선화, 

1989). 부정적인 딸 가치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딸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나, 남아선호에 대한 반대에 비해 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부여는 아직 

부족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의식이 더 적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

한 전통적 의식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고등학생이 조부

모세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다는 주영미(2002)의 연구결과와는 상

반된 결과이며,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

복희 등(1998b)의 연구결과와도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차에서 그 이유

를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특히 자녀에 관한 한 

아직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부모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혼부부의 경우 자녀출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

문에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전반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

해, 아직 미혼인 대학생 집단에서는 오히려 조부모와의 동거를 통한 부정적 경험이 전통적 자녀관

에 대한 반발의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가족주의 자녀관에 약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

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고경애, 2006; 김승권 등, 2003; 박수현, 2003), ‘약간 찬성’으로 

나타난 옥선화(199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족주의 자녀관이 상당히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가족주

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아직 가족주의 자녀

관으로부터 덜 벗어났으며,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족주의 자녀관으로부터 더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강하다는 박

수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혼남녀 대상의 조복희 등(1998b)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조부모와

의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는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로서 보다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

구된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은 남아선호사상 및 부정적 딸 가치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부정적 딸 가치관과 남아선호사상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주의 자녀관이 적을수록 남

아선호의식이 적고 딸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

관의 쇠퇴가 현대적 자녀관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는 가족의 응집력이나 가족 적응력의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출산력을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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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넷째,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 자녀수 및 자녀양육 책임기간과 전통적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

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선호사상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

가 있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양육책

임기간은 딸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과반수이상(57.3%)이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만 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일반인 18-19세의 30.9%, 20-24세의 40.7%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김승권 등(2003)의 연

구결과보다 높은 수치이나 응답의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다. 

한편 자녀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보다 남아선

호의식과 가족주의 자녀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주의 자녀관의 쇠퇴

가 남아선호의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승권 등(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이상적 자녀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가족주의 자녀관과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높고 가족주의 자녀관을 

벗어날수록 이상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주의 자녀관의 쇠퇴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계승이 이상적 자녀수의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가족주의에 근거한 자녀의 긍정적 가치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왔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가족주의 자녀관을 대체할 새로운 가

치관을 정립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의 과반수이상(54.3%)이 대학졸업까지는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

으며, 21.3%는 대학졸업이후에도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보다 자녀양육 책임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구대상 스스로가 대학생

으로서 자신도 자녀에 대해 최소한 그 정도의 책임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년실업 등의 현

실적인 문제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졸

업자는 고졸자보다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더 길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승권 등, 2003). 자

녀양육 책임기간은 부정적인 딸 가치관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

육의 책임기간을 더 길게 생각할수록 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가족주의 자녀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양육책임기간의 확대

가 딸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록 자녀가 가족에 기여하는 바가 

감소한다하더라도 결코 양육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수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아선호에 대한 의식변화에 비해 딸의 가치관에 대한 의식변화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딸의 긍정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자녀관에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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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음을 볼 때, 자녀양육의 긍정적 측면

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의 쇠퇴가 남아선호의 탈피와 딸에 대한 긍정적 가치 확립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이상 자녀수를 감

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족주의 자녀관을 대체할 가치관의 수립 및 그에 다른 교육프로그램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자녀관의 확립은 가족 내에서의 자녀관의 세대간 전이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보다 포괄적

인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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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Korean students'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in family, by 

asking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proverbs concerning the notion of preferring a son, 

negative value on a daughter, and hardness of child-rear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n general the Korean students were disagreed on the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in family, while many of them still agreed on hardness of child-rearing. We 

expected that female students were likely to express the stronger disagreement on preferring a 

son and negative value on a daughter,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referring a son. Also we 

expected that the students who had lived with their grandparents would more likely to have 

the traditional values, but they expressed the stronger disagreement on preferring a son than 

others. 

  Second, in general the Korean students disagreed on familism. The female students and the 

students who had lived with their grandparents were likely to express the stronger 

disagreement on familism. 

  Third,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ism and preferring a son, and between 

familism and negative value on a daughter. 

  Fourth, the students who believed that there was no absolute necessity for the child in a family 

expressed the stronger disagreement on preferring a son, and scored lower degree on familism.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in a family and the notion 

of hardness of child-rearing, bu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familism. And as much as they answered the longer child-rearing period, scored positive value 

on a daughter.

Key words :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familism, preferring a son, value on a daughter, 

hardness of child-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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